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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대상자를 통해 살펴본 KIOM 체질 설문지의 신뢰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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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OM for Japanese

Jong-Hyang Yoo, Eun-Su Jang, Yun-Yung Kim, Ki-Hyun Park, Si-Woo Le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for Japanese as one of method to diagnose Sasang 

Constitution and evaluat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domestic questionnaire to foreign site.

2.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approved by IRB (Independent Review Board) at Tohoku University was performed for 

119 participants with informed consent at a particular city in Japan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eveloped by 
KIO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mong the entire samples, 112 were retested. The test-retest reliability 
was assessed by Kappa for normal variables and internal consistency was evaluated by Cronbach’s alpha. 

3. Results
Four of 77 questions are impossible to calculate consistency owing to unsymmetric matrix between primary reply 

and secondary one. Seventeen of them (22%) showed 0.4 or below in Kappa, 56 were ranged from 0.4 to 0.8 and 
no question marked 0.8 or over. Internal consistency was possibly checked for several questions about character, 
digestion, sweat, excrement, urine, cold-heat pattern. Cronbach’s alpha for questions except urine and cold-heat pattern 
was over 0.6 

4. Conclusions
On the basis of Kappa value by two self reported questionnaire, 72.7% of questions showed 0.4 or over so that 

reliability were highly secured. And other questions except for urine and heat-cold pattern marked 0.6 or over in 
order that internal consistency was also successfully maintained. Accordingly, when subsequently applying KIOM 
questionnaire to foreign site, domestic questionnaire should be properly adjusted in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lifestyl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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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緖  論

동의수세보원 사상인 변증론에서 이제마가 제시한 

체질진단 기준은 체형기상, 성질재간, 용모사기, 병증

약리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사상인 

변증의 기본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며 직관적인 면

을 가지고 있어 체질진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

한다. 

간편한 체질진단을 위해 다양한 진단방법이 언급

되고 있지만, 체질은 어느 한 가지 단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으며, 체질을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2.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체질진단을 위해 설문지3,4, 체형5,6, 용모7.8 등을 이

용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체질진단을 하려는 연

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각각의 지표를 독자적으

로 사용하거나 혹은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

법을 통하여 체질진단을 해오고 있다. 

사상체질의학회지에 실린 진단 관련 논문 중, 전문

가 진단을 제외한 진단방법 중에서는 설문지 관련 논

문 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9를 통해 설문에 

의한 체질진단 방법은 현재까지 연구자들이 가장 광

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도구라고 할 수 

있다.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방법은 손쉽게 자료를 수집

할 수 있고, 개인의 생각, 태도, 행동이나 속성 등에 

대한 정보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빈번히 사용되고 있

는 설문지가 측정의 도구라는 면에서 볼 때 얼마나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10.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조

사지는 1987년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11가 개발

된 이후, 사상체질분류검사(QSCC)12를 거쳐 사상체질

분류검사지(QSCCII)13가 개발되어 현재까지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진단 신뢰도 향상을 위해 

QSCCII+14 등이 개발되어 단점을 보완하였으나,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QSCCII+를 

사용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체질분포를 조사하고 사

상체질이 외국인에게도 존재한다는 연구와15, 몽골인

에게 동의수세보원의 체질 변증기준으로 사상체질을 

진단하고 설문지를 병행하여 몽골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살펴본 연구16, SSCQ-P(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를 축약한 SF_SSCQ for America 

설문지를 사용하여 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신뢰도

를 예비 평가한 연구가 있다17.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사상체질의학의 동북아 

확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일본인에 대한 체질 증례를 

수집한 바 있으며, 체질 증례수집 항목 중 일부로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체질설문

지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인에게 적용하였을 때의 

설문지 신뢰도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인 대상자에게 설문지 재검사법과 설문지의 내적일관

성 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Ⅱ. 硏究方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일본 

S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11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설

문에 의한 조사로 수행되었으며, 1차 설문 조사를 실

시하고 나서, 4주에서 3개월 이후에 동일인에게 동일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반복조사에 참여하지 못

한 7명을 제외한 총 분석 대상자는 112명이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 내용18,19

을 사용하였다(저작물번호: 제 C-2009–002 439호). 

체질진단과 관련된 설문 항목으로는 성격에 대한 15

문항과 소증에 대한 75문항, 병증 10문항으로 총 10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격설문지는 내향-외향, 적

극-소극 등 양적이거나 음적인 성격에 대해 3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素証 설문지는 식사, 소화, 땀, 

대변, 소변, 한증, 열증, 飮水, 수면의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증은 머리, 몸, 눈, 가슴 등 10 항목

에 대해 평소 증상을 중심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

상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일본어 전문 번역 업체에 의뢰하여 번역하였으며, 번



10 사상체질의학회지 2012;24(2):8-18  일본인 대상자를 통해 살펴본 KIOM 체질 설문지의 신뢰도 평가

Items No. of question for Kappa No. of question for Cronbach’s alpha 
Character 15 15

Ordinary symptom

Meal 3 NA
Digestion 12 10

Perspiration 6 4
Excrement 15 8

Urine 6 5 
Cold 8 8
Heat 8 8

Water consumption 2 NA
Sleep 2 NA

Total 77 58

Table 1. Contents of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OM 

역 후 일본어에 능통한 체질의학전문의 1인의 감수를 

받았다. 이후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에 거

주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의 자문과 일본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현지 관계자 2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

한 후 사용하였다.

2) 분석대상 설문

총 100문항 중, 연속형 변수 혹은 중복 체크로 이루

어진 23 문항을 제외한 77문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별첨1). 77 문항 모두에 대해 Kappa 계수를 계산하

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으로 구성된 성격, 식사, 소화, 

땀, 대변, 소변, 한열의 경우, 서로 다른 설문 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Cronbach’s alpha 계수로 

평가하였다. (Table 1)

3) 설문문항의 신뢰도 

(1) 재검사법 

동일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동

일한 대상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측정을 하여 

최초 측정치와 재측정치가 동일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Kappa 계수는 Cohen 등

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우연에 의한 일치 정도를 

보정한 일치도 지표로서, 반복된 측정의 일치율을 우

연에 의하지 않은 가능 일치율로 나눈 것이다20. Kappa 

계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데, 응답이 완전히 

불일치된 경우는 –1, 완전히 우연에 의한 일치인 경

우에는 0, 우연이 아닌 완전한 일치일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Kappa 값이 0.4미만이면 신

뢰도가 낮다, 0.4~0.8이면 신뢰도가 있다, 0.8이상이

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21. 

(2) 내적일관성 

내적일관성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에 해

당문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반분신뢰도

를 구하고 이의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 Cronbach’s alpha 

계수이다22. 집단 수준인 경우에는 Cronbach’s alpha 계

수가 0.6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 한다23.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일본의 

S시에 위치한 T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일본에 거주하

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전에 두 

차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연구진행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

분율로 분석 하였으며, 검사 대상자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카파 계수 및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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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umber Percent(%) 

Sex
Male 66 58.9

Female 46 41.1
Age 24.27 ± 5.08*

Education
background

high school 86 76.8
university 25 5.4

graduate school 1 3.6

Marital status
single 105 93.8

married 7 6.3

Occupation

student 99 88.4
office job 6 5.4

professional 3 2.7
others 4 3.6

Total 112 100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2)

Items Kappa<0.4 0.4≤Kappa<0.8 No computed
Character q14

 others

 

Ordinary 
symptom

Meal -
Digestion q22, q24, q29 q27, q28

Perspiration  q34 q32, q33
Excrement q38, q40, q47, q50

Urine q53, q55, q57
Cold q62, q66, q67
Heat  q70, q71 

Water consumption -
Sleep -

Total* 17 (22.1%) 56 (72.7%) 4 (5.2%)
*: Number of items 

Table 3. Test-Retest Reliability – Kappa Coefficient 

Items Cronbach’s alpha
Personality 0.743
Digestion 0.720

Perspiration 0.744
Excrement 0.694

Urine 0.392
Heat 0.577
Cold 0.451

Table 4. Internal Consistency - Cronbach’s Alpha Coefficient

Ⅲ. 硏究結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6명(58.9%), 여자가 

46명(41.1%)으로 나타났다. 평균나이는 24.27±5.08세

였으며, 학생이 99명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하였다

(Table 2). 

2. 설문 문항의 일치도 분포

분석에 사용한 총 77문항 중, 1차와 재검사 응답이 

정방행렬이 되지 않아 일치도 계산이 불가능한 문항

은 4문항(5.2%)이였으며, 일치도 계산이 가능한 73개 

문항 모두 1차와 재검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응답하였

다(p<0.05). 73개 문항의 일치성은 최저 0.269에서 최

고 0.718로 분포하였다. Kappa 값이 0.4미만인 문항이 

17문항으로 전체 22.1%를 차지하였고, Kappa 값이 0.4 

이상 0.8미만인 경우가 56문항으로 전체 72.7%였으

며, 0.8이상인 문항은 없었다(Table 3). 

3. 설문항목별 내적일관성 

설문 구성 중, 내적일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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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소화, 땀, 대변, 소변, 한증, 열증의 일부분이었으

며 소변과 한증, 열증을 제외한 항목들에서 0.6이상으

로 나타났다(Table 4). 

Ⅳ. 考  察

신뢰도란 동일한 개념에 의해서 측정을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으로 측정의 안정성

(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그리고 정확성(accuracy) 등이 내포되어 있으며, 신뢰

도 측정 방법으로는 검사-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

법, 내적일관성을 알아보는 방법 등이 있다20. 본 연구

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진단 과학화를 위

한 체질정보 수집 체계 구축” 과제에 참여한 일본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체질 설문지의 신뢰도를 재검사법과 내적일관성을 통

해 평가한 연구이다. 

일본의 S시에서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첫 방문에서 자가기입식 설문을 작성하고 이후 4주에

서 3개월 만에 다시 내원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

로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2차 방문을 거

부하여 참여하지 못한 7명의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대

상자는 총 112명으로 남자가 66명 (58.9%), 여자가 46

명(41.1%)였으며, 연령은 24.27±5.08세였고, 88%가 

학생이었으며, 대부분 미혼이었다. 대학교내 광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대부분 대학생들이 참여

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질진단 관련 설문은 성격, 

소증, 병증에 대한 100문항이었으나, 중복체크나 연속

성 변수 등을 사용한 문항을 제외한 7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재검사법에 의한 분석의 경우 성격과 소

증 77문항 모두 분석하였고, 내적일관성을 살펴보는 

Cronbach’s alpha의 경우, 성격설문과 소증의 소화, 땀, 

대변, 소변, 한증, 열증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 77문항 중, Kappa 값이 0.4 미만인 문항

은 17문항으로 전체 문항의 22.1%였으며, 0.4~0.8인 

문항은 56문항으로 72.7%였고, 0.8 이상인 문항은 없

었으며, 1차와 재검사 응답이 정방행렬이 되지 않아 

일치도 계산이 불가능한 문항은 4문항(5.2%)이었다. 

Kappa 값이 0.4 미만으로 낮은 경우는 가끔 흥분-이

성적인지 여부(성격), 토함, 허기짐, 복통 증상의 빈도 

여부(소화), 긴장할 때 땀 흘리는지 여부(땀), 대변보는 

시간 및 대변 굳기, 하복부 통증, 배변 시 긴박감 여부

(대변), 배뇨 통증 및 소변 시작하기 힘듦, 요실금 여부

(소변), 따뜻한 온도가 좋은지, 소변이 맑고 투명한지, 

갈증에 따른 물마시기 여부(한증), 손발바닥이 덥고 

답답한 증세, 얼굴이나 눈 충혈 여부(열증) 문항이었다. 

토함, 소변 통증, 소변 시작하기 힘듦, 요실금 빈도

를 물어보는 문항의 경우, 3점 척도 문항이었는데 ‘자

주 그렇다’에 체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가 대부분 젊은 건강인이라 그

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설문지 고안 

시 답이 한쪽으로 치우친 문항들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영어로 번역한 Short Form 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American(SF_SSCQ-A)을 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예비 평가한 연구에서 Kappa 값이 0.4미만인 경우가 

21.6%, 0.4 이상 0.8 미만인 경우가 67.7%, 0.8이상인 

경우가 3.2%로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17. 

내적일관성 파악이 가능한 구조화된 설문 항목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성격, 소화, 땀, 

대변 항목에서는 0.6 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소변, 한

열은 0.6 미만이였다. 

성격설문지 15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743으로 기존 연구에서 보였던 0.80119 혹은 0.80526 

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0.6 이상의 값을 보여 내적 일

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열에 대한 내적일관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 한

열 변증 설문지 개발에 관한 연구26에서, 한증과 열증

의 Cronbach’s alpha값이 각각 0.605, 0.722로 모두 0.6이

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했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문지 10문항 중 판별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높은 6문

항을 사용하였음에도, 기존 조사에 비해 Cronbach’s al-

pha값이 낮게 나타나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 하

겠다. 

소변 문항의 경우, 5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392로 내적 일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5문항 중, 

‘소변 통증’, ‘소변 시작하기 힘듦’, ‘요실금 빈도’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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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는 3문항의 답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

으며 Kappa 값 및 Cronbach’s alpha 값이 동시에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설문 문항 고려 시 재고해야할 

문항이라고 생각된다. 

Kappa 값이 0.4 이하로 낮으면서 동시에 항목이 삭

제될 경우 Cronbach’s alpha 값을 높여주는 설문문항으

로는 소화의 ‘허기짐’, 소변의 ‘요실금’, 한열의 ‘소변이 

맑고 투명한지 여부’와 ‘얼굴이나 눈이 잘 충혈 되거나 

붉어짐’ 설문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 또한 향후 

설문지 개정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설문지 번역 과

정에 대한 것으로, 보통 국내 설문지를 외국어로 번역

할 경우, 사상의학전문가와 최소 2인의 두 나라 말에 

정통한 사람이 함께 번역에 참여하여, 첫 번째 사람이 

국문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두 번째 사람이 역번역 

하여 사상의학 전문가가 최종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

한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한계

가 있었다. 하지만, 전문업체에 번역을 의뢰한 후 그 

번역물을 사상의학 전문가와 일본인 실무자, 한국어

와 일본어에 능통한 일본 유학생의 검토와 자문을 통

해 완성하였다. 둘째, 재검사 간격을 통일시키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Kappa 값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은 검사-재검사 간의 간격이

다. 검사-재검사는 일차 검사에 대한 기억을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2~4주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27. 본 

연구에서도 4주를 계획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초기 60

여명은 4주 만에 재검사를 시행했지만, 40여명은 일본

의 쓰나미 자연재해로 인해 예정된 4주 만에 방문하지 

못하고 8~12주 만에 방문하여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재검사 간격이 통일되지는 못하였으나, 재방문 간격

이 4주 이상이 되어 기억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질병

력, 회상시간의 정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28,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일

치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29, 본 연구에서는 젊은 대학생 위주로 연구 대상자가 

구성되어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도 비교

가 이뤄지지는 못한 점을 들수 있다. 

설문지 문항은 일반적으로 피험자가 깊이 고민하

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의적이거나 난해하지 않아야 하며30, 설문지의 신뢰

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난이도, 문항 변별도 

높이기, 측정내용의 범위 축소, 충분한 검사기간, 측정

도구, 측정대상, 측정상황 등의 비체계적인 오차가 발

생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27. 설문문항에 따라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는 여지의 문항의 경우는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나 해외 대상자의 경우,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하여 설문지를 고안하고 번역하는데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보통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신뢰도

는 높아지므로, 대상자의 피로감을 늘리지 않는 범위

에서 해외 대상자들에게 설문 항목 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측정자들의 면접방식과 태도

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

들의 반응에 차이를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자가 기입을 원칙으로 하고, 애매한 

것에 대해 측정자에게 문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보

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관된 측정자가 질문을 

통하여 설문을 획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설문

지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인에게 적용 하였을 때

의 설문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향후 체질 진단까지 

결합시켜, 체질진단에 대한 설문 타당도까지 분석하

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Ⅴ. 結  論

본 연구는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설문지의 설문문항에 대

한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전체 77문항 중, 

72.7%인 56문항에 대한 Kappa 값이 0.4이상 0.8미만의 

값을 보여 보통 이상의 일치성을 나타내었고, 소변 

및 한열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한의학연구

원의 설문지를 해외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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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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